
금호석유화학, 계열분리 끝 보인다!
IBK투자증권, 금호산업 자산 인수 …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 매각 요구

IBK투자증권 사모투자펀드(PEF)가 금호산업 자산을 1조원에 인수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호산업 채권단은 금호산업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 우선협상대상자로 IBK투자증권 사모

펀드를 선정했으며, 매매 대상은 금호산업이 보유한 금호고속 지분 100.0%, 서울고속버스터미널 38.7%, 대우건

설 12.3%, 경기고속도로 25.0% 등 4개 계열사 지분이다.

금호산업 자산 매각이 이루어지면 금호아시아나그룹 경영 정상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 정상화를 위해 금호산업의 유상증자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은 금호석유화학 지분 전량을 매각해 4090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보유하게 됐

으며, 금호산업 지분 30% 가량을 확보해 금호아시아나그룹의 오너로 복귀한다는 계획을 세운 바 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박찬구 회장이 이끄는 금호석유화학그룹과 계열

분리 작업도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한편, 채권단이 금호석유화학에 아시아나항공 보유지분을 매각할 것을 요구해 갈등이 예상되고 있다.

채권단 관계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으로부터 계열분리 요건 충족을 위해 금호석유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아

시아나항공 주식 1400만여주의 매각을 적극 추진하라고 요구했다”고 12월26일 발표했다.

하지만,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금호석유화학 매각대금이 유상증자 등의 용도로 사용된 후 아

시아나항공 지분을 처리하겠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금호석유화학 관계자는 “2012년 3월이나 돼야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제외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채권단의 매

각 요구는 심한 것”이라며 “특히, 아시아나항공 주가가 현재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매각하

면 재정적 손실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금호석유화학의 채권단 의결권은 산업은행 51.6%, 우리은행 12.4%, 국민은행 9.6%, 농협중앙회 6.1%, 신한

은행 4.6%, 하나은행 4.1%, 한국수출입은행 2.5% 등이다.

계열분리가 완료되면 금호아시아나그룹은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 금호타이어 등이 속한 박삼구 회장의 금

호아시아나그룹과 금호석유화학, 금호폴리켐, 금호미쓰이화학 등이 속한 박찬구 회장의 금호석유화학그룹으로

나누어지게 된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1/12/26>


